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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행정법원 2005구합33142 사건의) 권순일 승진 판사의 직무태만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진정인은, “사법개혁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다니”(로이슈, 2005년 12월 2일

자)라는 기사가 대법원장님의 진심이기를 믿고 싶어하는 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진정인 사건 담당재판부(서울 1행정부) 권순일 

판사의 조치에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위함입니다. 

 

2월 1일자 대법원 인사발표에 의하면,  

권순일 판사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2월 13일자 발령) 인사 이동한다고 합

니다. 그 이틀후인 2월 3일, 권판사는 진정인의 변론기일(2월 9일)을 연기한다고 

통보 하였는 바, 이러한 권판사의 조치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발령 직후의 (새로 부임하는 재판부의)재판일정은, 사건기록 검토시간이 필요하

니, 일정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인사발령 전의 (그 동안 일해왔던 재판부의)재판 일정까지도 미룰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로 인한 재판 지연이 한 달입니다. 

 

대법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힘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힘없는 서민에게 있어서 

공정한 재판결과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한 재판 진행입니다. 특히나, 납득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재판지연은 서민들에게 고문인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재판지연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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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8 

 

위 진정인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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